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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제구, '2025년 함께하는 밥상, 행복주방' 개강식 개최
2018년 시작한 사회관계망 회복 프로그램||요리수업·건강관리·생애 재설계 교육·나눔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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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제구(구청장 주석수)는 지난 15일 중·장년 1인 남성가구를 위한 사회관계망 회복 프로그램 '함께

하는 밥상, 행복주방' 개강식을 개최했다.

'함께하는 밥상, 행복주방' 사업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과 이마트 연제점,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

터 등과 협업하여 중장년 1인 남성가구의 고독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연제구 대표

고독사 예방 사회관계망 회복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8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

고 있다.

올해도 중장년 1인 남성가구 20명을 대상으로 △가정식 기초요리수업 △인생 재설계 교육 △문화

체험 △나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(총 14회)하여 참여자들이 요리를 배우며 사회적 관계

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참여자는 "그동안 집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요리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

운 경험을 할 수 있어 기쁘다"며 “수업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집에서도 직접 음식을 만들고, 내가 만

든 음식을 이웃과 나울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고 싶다”고 말했다.

주석수 연제구청장은 "행복주방을 통해 요리도 배우고,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소통할 수 있는 시

간이 되길 바란다"며 "연제구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가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

고, 행복주방처럼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

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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